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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심판투쟁 ‘닻'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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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심판하겠다"

263개 대중단체 모여 반MB공동투쟁본부 출범

반MB공동투쟁본부 출범식이 열린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노동과세계

MB정권 심판투쟁이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반민중 정책에 분노한 대중조직들이 힘을 모았다. 이명박 정권 심판, 민주주

의 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이하 ‘반MB공투본’)가 출범했다. 

대다수 대중조직들이 결합한 반MB공투본은 이명박 정부를 ‘폭력 학살정권, 반민주 반민중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권 퇴진만

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중생존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단정했다. 

이들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 철회, 민생 일자리 등 서민예산 확대 ▲민주주의 파

괴, 국민탄압 중단 ▲용산참사 해결, 철거민 생존, 서민 주거대책 보장 ▲부자정책,

재벌탐욕이 초래한 경제위기의 서민 전가 반대 ▲대북 쌀 지원 법제화, 농민 생존권

보장 ▲남북대결 정책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추진 규탄 등을 공식 요구하면서 MB

심판투쟁에 나섰다.

반MB공투본은 또“우리는 이명박 정부 심판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해 단

결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MB심판투쟁 총력전을 펼친다는

결의와 함께 오는 11월과 12월, 반MB공투본과 민주노총 등이 공동 주최하는 민중

대회 등을 연속 개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반MB공투본'에는 한국 사회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

회단체 등을 총망라한 26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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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명박 정부의 살인적인 반노동정책에 맞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총력전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15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한국노총의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결의와 총파업 투쟁 선언에 따른 양

대 노총의 정책연대 및 공동투쟁 방침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양대노총의 정책연대와 공동투쟁

도 전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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